
 
 
 
 
FOR IMMEDIATE RELEASE 
 
May 27, 2009 
 
110-76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  
100, Daehangro, Jongno-Gu, Seoul, Korea 110-766  
Tel 02-760-4562 Fax 02-760-4709  
www.arko.or.kr  
 

연락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홍보부 박인혜 (02-760-4562, inhye@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최혜주 (02-760-4574, stardust@arko.or.kr) 

한국관 (베니스: +39 041 277 0990, koreanpavilion2009@gmail.com)  

New Museum, Gabriel Einsohn(Communications Director, press@newmuseum.org)  

 

 

제 53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개최, “응결(凝縮): 양혜규” 

 

한국관 프레스 프리뷰(현지) : 2009년 6월 4일 오전 10 시 30분  

한국관 개막식 : 2009년 6월 4일 오후 5시  

베니스 비엔날레 정식 개막 : 2009년 6월 7일 - 11월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9 년 6 월 7 일부터 11 월 22 일까지 제 53 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로 작가 양혜규의 “응결(凝縮, Condensation)”이라는 전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작가 

양혜규의 전체적인 작품세계를 아우르는 조각, 비디오, 설치 신작 세 점을 통해 주변화된 공간에 

내재한 잠재력과 새로운 관객 참여형태에 대해 지속되어 온 작가의 관심을 조망한다. 뉴욕 뉴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의 교육, 공공 프로그램 

큐레이터이자 키스 헤어링 디렉터인 주은지 씨가 한국관 커미셔너로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이는 한국관에서 열리는 여성작가로는 첫번째 단독 전시이다. 또한 작가 양혜규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인 다니엘 번바움이 기획하여 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본 전시 “Making 

Worlds”에도 초대되었다.  

 

작가 양혜규는 이번 개인전 “응결”에서 숨겨진 사적 공간들을 탐구한다. 별 의미 없는 언저리로 

보일지 모르는 이 연약한(vulnerable) 장소들이 작가에게는 무형의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는 

깨달음의 궁극적 배경이 된다.  



양혜규의 신작 세 점 가운데 하나인 비디오 수상록 <쌍(合)과 반쪽(半)-이름 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Doubles and Halves—Events with Nameless Neighbors, 2009)은 이번 전시의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우리에게서 간과된 두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연결한다. 작가 자신이 살았던 동네면서 

지금은 쇠락해 가는 서울 아현동 주변과 비수기에 방치되어 있는 비엔날레 전시장 한국관 주변, 이 

두 곳을 서성대는 영상은 동네 주민들과 그들의 흔적을 담아내고 그 위로 한국어, 영어, 

이태리어로 처리된 나레이션이 담담히 흐른다. 작가는 그 주변공간에 가해진 거부와 울림을 

공감하기 위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라진 이웃들의 경험을 사유한다.  

 

<살림>(Sallim, 2009)이라는 제목의 신작은 베를린에 있는 작가의 집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조각이다. 작가에게 살림이란 비사회-경제적인 공간으로, 모든 삶의 활동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장소성을 함의한다. 양혜규의 부엌은 그의 표현대로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회의 효율과 

생산성이 부가해온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며 따라서 타인, 바깥 세상,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상호 접촉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  

 

한국관 전시장 중앙에는 양혜규 작가의 야심찬 설치작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 – 목소리와 

바람>(Series of Vulnerable Arrangements—Voice and Wind, 2009)이 전시되는데 이는 자연광이 

충만하게 밀려들어오는 가운데, 블라인드로 이루어진 층위가 미궁 같은 구조를 이루며 

물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장소의 경험들을 그림자와도 같이 표현해 내는 설치 작업이다. 또한 

작가가 선택한 재료, 즉 형언 혹은 분류가 어려운 색상과 패턴을 가진 기성품 블라인드는 미학적 

기호(嗜好)의 한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가정적 환경에나 등장할만한 장식 미학의 도용을 통해 

작가는 시대정신적 공적 디자인의 개념에 공공연히 도전하거나 반항함은 물론 사적인 영역의 

비(非)미학을 강조한다. “자아를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자아를 또 다른 형태로 

타자와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는 이 영역을 정의한다.  

 

이전의 작업에서 피력한 대로 작가는 전력을 오브제, 인물 그리고 서로 다른 사고思考 간의 

비가시적인 연결로 가정하고, 이번 경우에도 전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주 전시장 둘레에 

설치된 여섯 대의 선풍기가 각기 다른 시간차를 두고 작동하여 바람을 일으키면서 천장에 매달려 

공간을 경계 짓는 블라인드의 고정성을 분해하기도 하고, 바람과 블라인드 사이에서 부동성과 

안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객의 움직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곳곳에 숨은 향 

분사기는 설치를 감각적으로 경험케 하는 순간을 제공하면서 공간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가 



관객의 주체적 반응임을 알려준다. 시간과 공간의 다치기 쉬운(vulnerability) 성격의 은유로서의 

반투명성과 즉흥성의 사용을 통해 작가는 공공에의 헌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양혜규는 이 작품과 더불어 본 전시 “Making Worlds”에서 7 점의 라이트 조각으로 이루어진 

설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판물  

전시에 동반되어 영문과 국문으로 발간되는 도록에는 작가 양혜규와 커미셔너 주은지의 대담을 

비롯하여 동료 작가 배영환, 김홍석, 정은영, 김범, 박찬경, 큐레이터이자 미술비평가 백지숙, 

건축가 조건영, 그리고 한국현대미술사에 중요 영향을 남긴 미술인 그룹 “현실과 발언”의 글이 

수록(일부는 재수록)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바바라 빈 출판사가 공동 출판한다.  

 

후원  

“양혜규: 응결”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니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주관, 주최로 개최되며 

뉴욕 뉴뮤지엄과의 연계에서 커미셔너 주은지가 기획하였다. 전시와 출판은 한진해운과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국제화랑은 신작 제작과 전시 홍보를 후원하였다. 뉴욕의 

뉴뮤지엄과 베를린의 바바라 빈 갤러리가 추가 후원했다.  

 

작가 양혜규  

1994 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1999 년 프랑크푸르트 예술아카데미를 각각 졸업했다. 

현재는 함부르크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 작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양혜규의 대표적인 개인전으로는 2006년 현대 미술 센터(BAK, 유트레히트), 2008년 큐빗 

갤러리(런던), 포르티쿠스(프랑크푸르트), 레드캣 갤러리(LA), 살라 레칼데(빌바오)에서 개회된 

전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2006 년 제 27 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2007 년 

워커아트센터(미네아폴리스) ,그리고 2008 년에는 제 2 회 토리노 트리엔날레(토리노, 이태리), 

카네기 인터네셔널(피츠버그) 등 국제적인 전시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부산 비엔날레, 아트선재 센터 등에서 작업이 소개된 바 있다.  

양혜규는 현재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커미셔너 주은지  

주은지는 현재 뉴욕에 소재한 뉴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의 교육, 공공 프로그램 

큐레이터이자 키스 헤어링 디렉터이다. 지난 2008 년 10 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은지를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역사상 첫 해외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주은지는 미국 LA에 있는 레드캣 

갤러리의 창립 디렉터이자 큐레이터로서의 4년 활동을 마치고 지난 2007년 뉴욕 뉴뮤지엄으로 

옮겨왔다. 이후 그는 뉴뮤지엄에서 독특한 교육, 공공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는데, 특히 세계 5개국 

파트너미술기관들이 협업하는 선도적인 기획/교육 복합형 프로그램인 뮤지엄 애즈 허브(Museum 

as Hub)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95 년부터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브라질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와 더불어 세계 3 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 등의 초대작가가 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미술의 국제무대진출에 있어 주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술인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자국민의 예술 감상을 촉진시키고자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 Korean Pavilion(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La Biennale di Venezia  

Giardini di Castello 30122 Venezia Italia 

Tel. +39 41 277 0990  

 

*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는 아래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홍보부 웹하드 :  

- id: kcafdream #: 4500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프레스 웹하드  

- id: vbkp2009 #: 2009  

 

* 첨부 자료  

ㅇ 참가작가(양혜규) 및 커미셔너(주은지) 약력  

ㅇ 참가작가(양혜규) 및 커미셔너(주은지) 이미지  

ㅇ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신작 Sallim 이미지 4컷, Series of Vulnerable Arrangements—Voice and Wind 

이미지 5컷과 명제 


